
A-1. 임플란트 식립시 혈소판 농축혈장이 임플란트 주위 골결손부 재생에 미치

는 영향

홍기석1, 임성빈1, 정진형1, 이종헌2

1단국대학교 치주과학 교실, 2단국대학교 병리학 교실

연구 배경

상실된 치아를 수복하는데 있어 생체 적합성이 좋은 타이타늄의 개발로 인해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많은 성공사례에도 불구하고 골흡수가 현저히 진행된 곳에서는

기능적, 심미적인 시술에 제한이 따르곤 한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 좀 더 성공적인 매식을 하기위해

서는 골결손부의 조직 재생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최근에 자연치의 골결손부 재생술식에 있어 성장인

자를 이용한 방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혈소판 농축혈장을 이용한 치주조직재생술에서 더

빠르고 더 성숙된 골재생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시 나타날 수 있는 골결손

부에 이러한 혈소판농축혈장을 이용한 골재생술을 시행하여 임플란트 주위 골재생의 양상을 조직병리

학적으로 관찰하고 그 효과 및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연구방법 및 재료

생후 12-16개월의 체중15kg 내외의 beagle dog 6마리를 사용하였고 농축혈소판 제작용 원심분리기

를 이용하여 통법에 따라 각각의 혈소판 농축혈장을 제작하고 조직유도 재생술의 재료는 비흡수성 차

폐막인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membrane을 이용하였고 골이식재는 Bovine derived Bone

Powder를이용하였고 임플란트는 직경 3.75mm 길이 8.5mm 의 Neoplant 18개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은 임플란트 식립만 하고 실험1군은 결손부에 골이식재와 혈소판 농축혈장을 이식하고 실험2

군은 결손부에 골이식재와 혈소판 농축혈장을 이식하고 e-PTFE막을 고정하였다.

2.4.8주에 표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면적과 골융합율을 측정하였고 형광현미경관

찰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조군에서는 염증의 소견이 보일 뿐 골재생은 거의 없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고 실험1군에서는 4주에 골이식재주위에 활발한 골형성이 관찰되고 골부착의 초기소견이 보이며

8주에 나선주위에 골 형성과 부분적으로 골밀도의 증가가 관찰된다

실험2군에서는 2주에 골이식재 주위에 골형성이 관찰되고 4주에 활발한 골형성과 증가된 골부착을

볼 수 있고 8주에서는 나선주위에 골형성이 활발하여 불규칙한 골주형성이 보이고 전체적으로 골융합

과 골밀도가 증가된 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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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매식체 주위의 골형성변화는 실험군 모두 신생골형성 및 골개조가 뚜렷했고 나선에 대한 골부착비율

은 대조군보다 실험군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고 실험2군에서 골이식재 주위에 신생골형성이 뚜렷하였

으며 지속적인 신생골형성과 골개조를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임플란트의 골결손부에 혈소판 농축

혈장을 이용한 골재생술은 효과적이었으며 차폐막과 함께 사용시 더욱 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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